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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애착유형, 정서반응 양식, 그리고 우울 간의 관계를 밝

혀보고자 시도되었다. 특히 애착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긍정정서 반응인 긍정반추와 긍정억

제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K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 296명을 대

상으로 애착(ECRS-K), 긍정정서 반응(K-RPA), 우울(CES-D) 척도를 실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긍정정서 반추는 우울과 부적 상관, 긍정정서 억제는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긍정정서 반응 양식의 매개효과를 확인 한 결과, 긍정정서 반추 및 긍정정서 억제는 애

착불안 및 애착회피와 우울사이에서 모두 부분매개 하였다. 종합해 볼 때, 성별과 관계없이

긍정정서 반추는 애착과 우울 사이를 매개하여 우울을 감소시킨 반면 긍정정서 억제는 애착

과 우울 사이를 매개하여 우울을 증가 시켰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적인 치료적

개입에 대한 시사점과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마지막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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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은 누구나 생애에 적어도 한번쯤 경험

해 보는 흔한 정서로, 경미한 수준일 경우 자

연적으로 회복되기도 한다. 그러나 개인 내적

인 요인, 외부 환경 등으로 우울한 기분이 지

속될 수 있다. 우울 기분에 따라 의욕 혹은

흥미의 상실, 불면증이 동반될 경우 사회생활

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우울장애로 발전 될

수 있다. 또한 심각한 주요 우울삽화일 경우

자살 행동을 보일 확률이 높기에 우울의 예방

과 치료는 중요하다(권석만, 2013). 이에 우울

의 원인 규명과 효과적인 치료 개발을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 중 애착이론

(Bowlby, 1969, 1973)은 우울의 취약성과 정서

조절의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개념적

틀이다.

애착이론의 핵심 개념인 내적 작동 모델에

따르면 아동과 양육자와의 관계경험들이 내

재화되면서 대인관계에서의 자기 및 타인에

대한 도식 또는 인지적 표상이 형성 된다

(Berman & Sperling, 1994; Bowlby, 1980). 또한

도식 및 인지적 표상은 개인이 자신에 대한

지각 및 외부세계에 대한 반응방식을 형성하

는데 영향을 미치며(Main, Kaplan, & Cassidy,

1985), 자기 및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도식이

형성될 경우 우울로 이어진다(Beck, 1979).

내적 작동 모델은 평생 동안 심리적 건강

의 근본이 되며 지속적으로 대인관계의 질을

결정하고(Ainsworth, 1989), 자기에 대한 가치

감 및 자기통합감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Bartholomew & Horowitz, 1991; Mikulincer,

1995). 또한 시간이 지나거나 대상이 바뀌어도

지속되는 안정성을 가진다(Hamilton, 2000). 즉,

성인기로 이어져 개인의 인지, 정서, 행동, 대

인관계 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성인 애

착으로 연결되어 한 개인의 성격 특성으로 자

리 잡는다(Bowlby, 1988; Mallinckrodt, 2000).

최근의 성인 애착이론 연구에서 유형을 측

정하기 위한 절단점이 실제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두 가지 차원으로 애

착의 특성을 보다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다

는 의견이 등장하였다(Fraley & Waller, 1998).

Brennan, Clark과 Shaver(1998)는 Bartholomew 등

(1991)의 2차원 4범주 모형 체계를 인정하지만

애착유형의 분류 기준인 2차원을 자신 및 타

인에 대한 내적 인식이 아닌 애착 행동전략으

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독립적인 두 개의 차

원은 애착불안과 애착회피이다. 애착불안은

타인에게 거절당하거나 버림받을 것에 대한

강한 두려움, 타인의 관심과 인정을 받고자

하는 과도한 욕구 등으로 정의된다. 애착회피

는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두려움,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

과도한 자기 의존성 등의 특징이 있다(Fraley

& Waller, 1998).

애착불안 및 회피의 수준에 따른 특성을 살

펴보면, 불안과 회피의 수준이 모두 낮은 개

인은 안정 애착에 속한다(Lopez & Brennan,

2000). 안정 애착에 속한 개인들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불편감이 적고 사회적 지지가 높으

며, 불안 및 적대감이 적고 보다 탄력적이었

다. 이러한 대인관계에서의 적응적인 믿음은

보다 효율적으로 의사소통과 문제해결을 하도

록 돕는다(Hazan & Shaver, 1987). 애착불안의

수준이 높은 개인은 자신에 대한 인식이 부정

적이기 때문에 스스로 내적인 자원을 활용하

여 안도감을 경험하지 못하고 타인으로부터

인정 및 안전함에 대한 강화를 얻고자 한다

(Bartholomew & Horowitz, 1991). 반면 애착회피

수준이 높은 개인은 타인에 대한 인식이 부정

적이기 때문에 타인이 자신을 거절할 것이라



원진경․이인혜 / 애착, 정서반응 양식, 우울 간의 관계: 긍정정서 반추 및 억제의 매개효과

- 93 -

고 예상하고 그럴 경우 느끼게 되는 좌절감을

피하기 위해 타인과 거리를 두고, 도움 받기

를 최소화한다(Bartholomew & Shaver, 1998). 또

한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을 보이며 내적인 자

원을 통해 스스로 성취를 이루려고 하기 때문

에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타인의 도움을 거부

하고 의존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인다(Lopez

& Brennan, 2000).

자신 및 애착 대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내적

작동 모델을 가진 개인들은 보다 높은 우울이

나 불안을 경험하기 쉽다(Bowlby, 1973). 또한

불안정한 애착유형의 개인들은 우울에 취약하

지만, 그 중 자신 및 타인의 인식이 모두 부

정적인 개인이 특히 우울에 취약하다(Carnelley,

Pietromonaco, & Jaffe, 1994). 불안정한 애착유형

인 성인 애착불안 및 성인 애착회피는 모두

우울 및 불안과 정적 상관이 유의미하였다

(Wei, Heppner, & Mallinckrodt, 2003).

다른 한편, 우울의 진행 경과는 개인이 우

울한 기분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Rippere, 1977). 부정정서에 대한 인

지적 정서조절 방식인 반응양식이론(Response

Style Theory: RST)은 개인이 우울한 기분에 반

응하는 일관된 양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이를 내부초점적인 반추적 반응양식과 외부초

점적인 주의전환적 반응양식으로 구분한다

(Nolen-Hoeksema, 1991). 그 중 내부초점적 반응

양식인 반추는 우울증상과 그와 관련된 원인

및 결과에 수동적․반복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사고와 행동을 의미하며, 우울한 기분으로 인

해 활성화된 부정적인 사고와 기억을 사용하

여 현재의 상황을 이해할 가능성을 높이고

다시 더욱 우울한 기분으로 이어지게 한다

(Nolen-Hoeksema, 1991). 또한 반추가 우울을 유

지 및 심화시키는 매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여러 실험 연구 및 자기보고식 척도를 이용한

연구들을 통해 확인되었다(Just & Alloy, 1997;

Lyubomirsky & Nolen-Hoeksema, 1995; Watkins &

Baracaia, 2002).

이후 연구에서는 반추의 하위 요인에 대해

숙고(reflection)와 수심(brooding), 그리고 우울

반추(depressive rumination)로 구분하였다(김소정,

김지혜, 윤세창, 2010; Nolen-Hoeksema, Wisco,

& Lyubomirsky, 2008; Treynor, Gonzalez, &

Nolen-Hoeksema, 2003). Treynor 등(2003)은 숙고

를 중립적인 정서가를 가지며 우울증상의 완

화를 위해 인지적으로 문제를 해결 하고자 의

도적으로 내부에 초점을 기울이는 것으로 정

의하며 적응적인 인지로 보았다. 그러나 최근

의 연구에서 숙고는 우울증상 및 자살사고와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다(노상선, 조용래, 최미

경, 2014; Surrence, Miranda, Marroquin, & Chan,

2009). 이처럼 반추의 적응적인 면에 대한 상

반된 연구 결과가 있지만 부적응적인 반추는

우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심화시키는데

중요한 인지적 요소로 고려된다.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 방식은 정서억제이다(이지영,

권석만, 2006). 정서억제는 정서와 관련된 사

고와 정서를 표현하는 행동을 의식적으로 억

제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의미한다(Gross &

Levenson, 1997). 정서억제의 사용은 부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게 하고 긍정적인 정서

의 경험은 감소시켰고(Gross & John, 2003), 우

울을 정적으로 예측했다(Aldao, Nolen-Hoeksema,

& Schweizer, 2010; Gross & John, 2003). 아울러

정서조절과 인지적 반응성의 관계를 살펴본

국내 연구에서 정서억제 집단은 인지적 재평

가 집단보다 명시적 수준에서 우울 및 인지적

반응성이 더 높았고, 암묵적인 수준에서도 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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픈 기분에 민감한 등 우울에 보다 취약한 인

지 구조를 보였다(정현석 등 2017).

반추와 억제는 부정정서에만 해당되는 것

이 아니다. 부정정서에 대한 반응양식이 존재

하는 것처럼 개인이 긍정정서에 반응하는 습

관적인 반응양식 또한 존재할 것이라 가정하

고 긍정정서 반응척도(Responses to Positive

Affect; RPA)가 개발되었다(Feldman, Joormann,

& Johnson, 2008). RPA는 긍정정서를 강화시키

는 긍정 반추와 긍정정서를 약화시키는 반응

양식인 가라앉히기 두 요인으로 구분된다. 긍

정정서 반응양식은 긍정정서가 발생한 이후

기존의 긍정정서를 유지․강화하거나 감소․

제거시키기 위한 내적 사고 및 정신적 방략으

로 인지적 정서조절 방략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김빛나, 권석만, 2014).

긍정정서 반응 양식 중 긍정 반추는 긍정정

서를 경험할 때 긍정적인 자기 특성과 정서경

험, 우호적인 상황에 대해 반복적으로 사고하

는 경향성으로 정의된다(Feldman et al., 2008).

최근 긍정정서 조절과 관련된 메타 분석 연구

에서 긍정정서를 상향시키는 긍정정서 조절은

우울 및 불안과 같은 정신병리와 부적인 관계

가 있다는 결과가 공통적으로 보고되었고, 긍

정정서 조절 양식으로 우울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Carl, Soskin, Kerns, & Barlow, 2013). 국

내 연구에서 긍정 반추의 일환인 긍정정서 상

향 조절 활동은 지각된 스트레스 및 우울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고, 긍정정서 상향

조절 활동은 지각된 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

계를 조절하였다(백지현, 2013). 또한 긍정정서

경험을 높이는 긍정정서조절 중 하나인 향유

(savoring)하기는 반추 및 우울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고, 향유신념은 반추를 매개하

여 우울을 낮추고 안녕감을 높이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허정선, 주해원, 현명호, 2016).

반면 긍정정서의 억제 방식인 가라앉히기는

우울과 정적 상관이 있음이 여러 연구에서 나

타났다(강보라, 2016; 김빛나, 권석만, 2014;

Feldman et al., 2008). 우울의 경험은 긍정정서

가 감소된 것이 특징이며, 특히 쾌 자극에 대

한 반응이 감소되고 긍정정서를 유지하거나

활성화시키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볼 수

있다(Clark & Watson, 1991). 이외에도 우울을

경험하는 개인들은 긍정정서를 향유하지 못하

고 억제하는 방식으로 대처하며, 긍정정서에

대한 인지적 정교화를 적게 하는 경향이 나타

났다(Joormann & Siemer, 2004). Werner-Seidler과

Moulds(2012)의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 긍정정서 경험을 반추하지 못하는 것

이 무쾌감증과 관련이 있었고, 우울을 전혀

경험하지 않은 대학생 집단과 우울에서 회복

된 집단을 비교했을 때 회복집단이 보다 긍정

적 정서에 부적응적으로 반응하였다. 또한 우

울한 사람들이 우울을 전혀 경험하지 않은 사

람들보다 긍정적인 정서를 억제하는 경향이

컸고, 우울에서 회복한 사람들과 우울한 사람

들 사이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정서에 대한 반응 양식은 애착유형

에 따라 차이가 있다. 애착불안 수준이 높은

사람은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정서적으로

보다 과도하게 반응하며(Wei, Vogel, Ku, &

Zakalik, 2005), 스트레스에 대한 정서를 조절을

하기 위해 애착 대상과의 거리를 최소화하고,

그 대상에게서 안전함을 느끼려고 한다(Shaver

& Hazan, 1993). 애착불안 유형은 타인들에게

지지와 도움을 얻고자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

과 기억에 과도하게 주의를 기울이며(Shaver &

Mikulincer, 2002), 반추적인 대처 양식을 보인

다(Mikulincer, Shaver, & Pereg, 2003). 즉, 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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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자신에게 주의를 갖도록 하기 위해 사

소한 위협에 대해서도 과장되게 평가하고, 심

리적 고통을 강하게 호소한다(Mikulincer &

Florian, 1998; Shaver & Mikulincer, 2002). 반면

애착회피 수준이 높은 사람은 타인에게 지지

와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경험하게 될

좌절감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의 부정적인 감

정을 억압하고 애착 대상과의 거리를 최대화

한다(Shaver & Mikulincer, 2002). 또한 부정정서

를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긍정정서인 기쁨도

최소화 하는데, 상호작용을 할 준비가 되어있

다는 신호이자 개방성의 표현인 기쁨을 최소

화 하는 것은 이후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야기

할 수 있다(Malatesta & Wilson, 1988). 결국 이

러한 정서조절 전략은 단기적으로 타인으로부

터 오는 불편감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적응적

인 면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울 및 불안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증가시킨다(Cassidy,

2000).

Wei 등(2005)은 애착유형과 부정적 정서 및

대인관계의 곤란 사이에서 정서조절 양식의

매개효과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주변 환경

자극에 반응 할 때 정서적으로 과도하고 민감

한 특성을 가진 정서적 반응성은 애착불안과

부정적 정서 및 대인관계의 곤란 사이를 매개

하였다. 그리고 타인과의 상호작용 또는 자신

의 감정이 강렬해 졌을 때 불편함을 느끼고

거리를 두는 정서적 억제성은 부정적 정서 및

대인관계의 곤란 사이를 매개하였다. 또한 국

내 연구에서 반추는 애착불안이 우울에 영향

을 미치는 과정에서 매개 역할이 유의하게 나

타난 반면 정서 억제는 애착회피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이 유의하지 않았다(김병직,

오경자, 2009).

애착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긍정정서 조절

양식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부정정서

조절 양식에 비해 적은 편이다. 애착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낙관성과 비관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국내 연구에서, 낙관성은 애착-친밀과

우울 사이에서 완전 매개역할을 하였으며, 애

착-의존과 우울 사이에서는 부분매개역할을

하였다. 반면 비관성은 애착-불안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낙

관성과 비관성은 애착유형에 따라 다른 영향

을 받아 우울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작용

하는 변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낙관성은

안정애착의 영향을 받아 우울을 감소시키는

완충역할을 하는 반면, 비관성은 불안정 애착

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을 상승시키

는 역할을 하였다(이지연, 2006). 이렇듯 개인

은 내면화된 애착유형에 따라 긍정정서 반응

양식에도 차이가 있을 것이며, 이러한 긍정정

서 반응 양식이 우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적으로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게다가 긍정정서를 유지 또는 증가시켜 행

복 증진을 목표로 두고 있는 긍정심리치료가

우울 증상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여러 선행연

구가 있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Seligman과

Rashid, 그리고 Parks(2006)의 연구에서 주요우

울장애를 경험하는 성인에게 개인 긍정심리치

료를 시행했을 때 우울증상의 호전이 관찰되

었다. 또한 중등도 이하의 우울증상을 호소하

는 대학생들에게 집단 긍정심리치료를 실시했

을 때 우울증상이 현저하게 감소되었고 삶의

만족도가 증가했는데, 이러한 효과는 치료 종

결 뒤 1년간 지속되었다(Seligman et al., 2006).

아울러 국내 연구에서 긍정심리치료 기법을

사용한 행복증진집단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

생 집단이 부정정서를 조절하는 인지행동치료

기법을 사용한 스트레스 대처 집단 프로그램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 96 -

을 받은 통제 집단에 비해 우울증상이 현저하

게 호전되었고 삶의 만족도와 긍정정서가 보

다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임영진, 2010). 따

라서 애착과 긍정정서 반응 양식, 우울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우울을 감소시키고 또

다른 긍정적인 치료효과를 줄 수 있는 긍정

정서를 활용한 치료개입이 효과적인 개인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본 연구는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애착유

형과 정서반응 양식, 그리고 우울 간의 관계

를 밝혀보고자 시도되었다. 특히 긍정정서 반

응인 ‘긍정반추’와 ‘긍정억제(가라앉히기)’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애착유형별로 긍정정서

반응 중 어느 것을 활용하는 것이 우울감 감

소에 더 효과적인지를 함께 확인하고자 하였

다. 긍정정서 반응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애착

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개입할 수 있는 긍

정심리치료적 요소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긍정심리치료는 우울을 감소시키는 반

면 긍정정서 및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키고,

치료 종결 이후에도 습득한 기법과 연습을 생

활 전반에서 적용함에 따라 실질적 이득을 얻

게 되어 효과가 유지된다(임영진, 2010, 2012;

Seligman et al., 2006). 이처럼 긍정심리치료는

우울의 감소뿐만 아니라 주관적 안녕감을 증

진하는 등의 부가적인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에 우울의 치료와 재발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긍정반추’와 ‘긍정억제’는 애착과 우울 사이

를 매개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그림 1.). 또한

애착과 우울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인구학적 요인으로 성별을 고려하였다. 구

체적으로 보면, 긍정정서의 반추는 우울을 감

소시키고 긍정정서의 억제는 우울을 증가 시

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각 애착유형의

특성에 따라 긍정정서를 사용하는 패턴 혹은

능력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유추된다. 즉,

애착불안은 정서적으로 반응성이 높고 반추하

는 경향이 있기에 긍정정서 반추를 많이 사용

하고, 긍정정서 억제를 적게 사용하여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반면, 애착회피는 정서 반

응을 억제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긍정정서

반추를 적게 사용하고, 긍정정서 억제를 많이

사용하여 우울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강원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았으며,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

의한 남녀 대학생 315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

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중 결측문항이

있거나 무성의하게 응답한 19명의 자료를 제

외한 296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성비는 남

성 50.3%(149명), 여성 49.7%(147명)이었으며

이들의 연령 범위는 만 19~29세로 그 중 만

19~21세(65.2%)가 가장 많이 분포되었다.

그림 1. 긍정정서 반응의 매개효과 모형



원진경․이인혜 / 애착, 정서반응 양식, 우울 간의 관계: 긍정정서 반추 및 억제의 매개효과

- 97 -

측정도구

애착 척도

Fraley, Waller, & Brennan(2000)이 개발한

친밀관계경험검사 개정판(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Revised: ECR-R)을 한국어로 번안하

여 타당화한 ECRS-K(김성현, 2004)를 사용하였

다. 2개의 하위차원인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로 구분되며 각각 18문항씩 총 36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 7점 Likert 척도로 ‘전혀 아니다.’

의 1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7점까지 응답하

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성인 애착

의 불안/회피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성현(200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애착

불안 .89, 애착회피 .85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

에서는 전체 .91, 애착불안 .92, 애착회피 .85로

나타났다.

긍정정서 반응 척도

긍정정서 반응 척도(Responses to Positive

Affect: RPA)는 Feldman 등(2008)이 긍정정서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양식을 측정하기 위해서

개발한 17문항의 자기 보고식 질문지이다. 본

연구에서는 김빛나와 권석만(2014)이 번안하고

예비 타당화 한 한국판 긍정정서 반응척도

(Korean-Responses to Positive Affect: K-RPA)를 사

용하였다. 하위 요인으로는 긍정정서를 강화

시키는 양식인 ‘긍정 반추(Positive Rumination)’

와 긍정정서를 약화시키는 양식인 ‘가라앉히

기(Dampening)’로 구성되어 있다. K-RPA는 4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1점: 거의

전혀 아니다~4점: 거의 언제나 그렇다). 김빛

나와 권석만(201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전체 문항 .85, 긍정 반추 문항 .85, 가라앉히

기 .8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긍정정서 반응 양식의 반추

(이하 긍정반추)를 측정하기 위해 K-RPA의 ‘긍

정 반추’ 요인을 사용하였고, 긍정정서 반응

양식의 억제(이하 긍정억제)를 측정하기 위해

‘가라앉히기’ 문항을 사용하였다. 단, 탐색적

요인분석(주축요인 분해 방식, 2요인으로 고정,

direct oblimin, delta=0) 결과 6번 문항(“이건 너

무 좋아서 믿어지지 않아.”)과 8번 문항(“느낌

이 얼마나 강한지 생각한다.”)은 김빛나와 권

석만(2014)의 연구와는 달리 교차 부하되지 않

고, ‘긍정 반추’ 요인에 부하되어 ‘긍정 반추’

문항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전체 .78, 긍정 반추(긍정반추) .87, 가라앉

히기(긍정억제) .80으로 나타났다.

우울 척도

미국 정신보건 연구원(NIMH)에서 개발하고

조맹제와 김계희(1993)가 번안한 한국판 역학

우울 검사(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CES-D)를 사용하였다. 우울의 정서

적인 측면에 초점을 둔 이 척도는 ‘전혀 없었

다.’의 0점에서 ‘매일 있었다.’의 3점까지 체크

하도록 되어있다. 총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점수의 범위는 0점에서 60점까지

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한 것으로 해석되

며 절단점은 16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검사 문항의 Cronbach’s α는 .89였다.

분석방법

자료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1을 사용하

였다. 성별에 따라 측정변인 간의 차이가 있

는지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고,

주요 변인들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애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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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긍정정서 반

응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Baron과 Kenny(1986)의 절차에 따라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매개효과가 통계

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해 Sobel(1982)이

제안한 검증방법을 사용하였다.

결 과

측정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성별에 따른 측정변인들의 차이를 확인하

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표 1.). 독립변인

인 애착불안, t(294)=-4.06, p<.001, 애착회피,

t(294)=-2.3, p<.05, 와 종속변인인 우울, t(294)

=-3.22, p<.01, 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유의

미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매개변인 중

긍정반추, t(294)=2.99, p<.01, 는 남성이 여성

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긍정억제에서는 유의미한 성차가 발견되지 않

았다, t(294)=1.02, p>.05.

측정변인의 기술통계치와 측정변인 간 상관

관계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상관관계를 살펴

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애착불안은 모든 변인과 유의미

한 상관을 보였는데, 긍정억제(r=.42, p<.01)와

정적 상관을 나타낸 반면 긍정반추(r=-.17,

p<.01)와는 낮은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애착

회피 또한 모든 변인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

다. 그 중 긍정억제(r=.25, p<.01)와 낮은 정적

상관을 나타낸 반면 긍정반추(r=-.27, p<.01)와

낮은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우울의 경우 애

착불안(r=.54, p<.01), 애착회피(r=.38, p<.01),

긍정억제(r=.36, p<.01)와 정적 상관을 나타낸

반면 긍정반추(r=-.26, p<.01)와 낮은 부적 상

관을 나타냈다. 전체 표본의 우울 점수는

M=16.39, SD=8.86으로 경미한 우울 수준에

주로 분포되었다. 그리고 각 측정변인의 정

규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 값

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Kline(2005)이 제안한

기준인 왜도의 경우 절대값 3이하, 첨도의 경

우 절대값 10이하에 해당되어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였다.

측정변인
남성(n=149) 여성(n=147)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애착

애착불안 57.48 17.57 65.54 16.51 -4.06***

애착회피 58.84 12.30 62.24 13.07 -2.3*

긍정정서 반응 양식

긍정반추 25.40 5.49 23.48 5.58 2.99**

긍정억제 13.56 3.97 13.10 3.84 1.02

우울 14.77 8.86 18.03 8.58 -3.22**

*p < .05, **p < .01, ***p <.001

표 1. 성별에 따른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차이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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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정서 반응의 매개효과

애착유형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긍정정서

반응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성별의 영

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Baron과 Kenny(1986)의

절차에 따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은 애착불안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긍정정

서 반응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긍정반추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1단계에

서 독립변인인 애착불안이 매개변인인 긍정반

추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였고(β=-.13, p<

.05), 2단계에서 애착불안이 종속변인인 우울

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미하였다(β=.52, p<

1. 애착불안 2. 애착회피 3. 긍정반추 4. 긍정억제 5. 우울

1. 애착불안

2. 애착회피 .37**

3. 긍정반추 -.17** -.27**

4. 긍정억제 .42** .25** -.07

5. 우울 .54** .38** -.26** .36**

평균 61.56 60.48 24.44 13.33 16.39

표준편차 17.46 12.78 5.60 3.90 8.86

왜도 .21 .20 .33 .51 .83

첨도 -.30 .29 -.01 .27 .64

**p <.01

표 2. 측정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N=296)

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R2 β t

1 애착불안 → 긍정반추 .05 -.13 -2.30*

2 애착불안 → 우울 .29 .52 10.32***

3
애착불안

긍정반추
→ 우울 .32

.50 9.96***

-.16 -3.31**

1 애착불안 → 긍정억제 .20 .46 8.56***

2 애착불안 → 우울 .29 .52 10.32***

3
애착불안

긍정억제
→ 우울 .32

.44 10.36***

.18 8.73**

*p < .05, **p < .01, ***p <.001

표 3. 애착불안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긍정정서 반응의 매개효과(N=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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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3단계에서 긍정반추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였고(β=-.16, p<.01), 애착불안

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역시 유의미하였다(β

=.50, p<.001). 애착불안과 우울 간의 관계에

서 긍정반추가 매개변인으로 추가되면서 애착

불안의 효과가 감소되었다(β=.50, p<.001). 즉,

애착불안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긍정반추의

부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그림 2.). Sobel test

결과, 부분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z=2.06, p<.05).

긍정억제의 경우,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애

착불안이 매개변인인 긍정억제에 미치는 영향

이 유의미하였고(β=.46, p<.001), 2단계에서 애

착불안이 종속변인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미하였다(β=.52, p<.001). 3단계에서 긍정

억제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였고(β

=.18, p<.01), 애착불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역시 유의미하였다(β=.44, p<.001). 애착불안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긍정억제가 매개변인으로

추가되면서 애착불안의 효과가 감소되었다(β

=.44, p<.001). 즉, 애착불안과 우울 간의 관계

에서 긍정억제의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 Sobel test 결과, 부분매개효

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z=3.44, p<.001).

애착회피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긍정정서

반응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

그림 3. 애착불안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긍정억제

의 부분매개효과

그림 2. 애착불안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긍정반추

의 부분매개효과

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R2 β t

1 애착회피 → 긍정반추 .09 -.25 -4.45***

2 애착회피 → 우울 .16 .36 6.61***

3
애착회피

긍정반추
→ 우울 .18

.32 5.79***

-.15 -2.67**

1 애착회피 → 긍정억제 .07 .26 4.56***

2 애착회피 → 우울 .16 .36 6.61***

3
애착회피

긍정억제
→ 우울 .25

.28 5.25***

.30 5.74***

*p < .05, **p < .01, ***p <.001

표 4. 애착회피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긍정정서 반응의 매개효과(N=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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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표 4.를 보면,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애착

회피가 매개변인인 긍정반추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였고(β=-.25, p<.001), 2단계에서 애착

회피가 종속변인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도 유

의미하였다(β=.36, p<.001). 3단계에서 긍정

반추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였고

(β=-.15, p<.01), 애착회피가 우울에 미치는 영

향 역시 유의미하였다(β=.32, p<.001). 애착회

피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긍정반추가 매개변

인으로 추가되면서 애착회피의 효과가 감소되

었다(β=.32, p<.001). 즉, 애착회피 우울 간의

관계에서 긍정반추의 부분매개효과가 확인되

었다(그림 4.). Sobel test 결과, 부분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z=2.57, p<.01).

긍정억제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1단계

에서 독립변인인 애착회피가 매개변인인 긍정

억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였고(β=.26,

p<.001), 2단계에서 애착회피가 종속변인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미하였다(β=.36,

p<.001). 3단계에서 긍정억제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였고(β=.30, p<.001), 애착회

피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역시 유의미하였다

(β=.28, p<.001). 애착회피와 우울 간의 관계에

서 긍정억제가 매개변인으로 추가되면서 애착

회피의 효과가 감소되었다(β=.28, p<.001). 즉,

애착회피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긍정억제의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 Sobel test 결과 부분매개효과가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z=3.32, p<.001).

논 의

본 연구는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애착유

형에 따라 우울 증상을 보다 효과적으로 감소

시키는 정서반응 양식을 확인해 보기위해 애

착, 긍정정서 반응, 우울 간의 관계를 탐색해

보았다. 특히 긍정정서 반응 중 반추와 억제

로 구분하여 성별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매개효과를 탐색하였다.

먼저 긍정정서 반응과 우울 간의 관계를 살

펴보면, 긍정반추는 우울과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긍정억제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

다. 이러한 결과는 K-RPA를 사용한 국내 선행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강보라, 2016; 김

빛나, 권석만, 2014). 즉, 긍정정서를 반추하는

정서반응 양식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우울을

더 적게 경험하고, 긍정정서를 억제하는 정서

반응 양식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우울을 더 경

험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긍정정서 반응 양식이 애착과 우

울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보이는지 파악

그림 5. 애착회피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긍정억제

의 부분매개효과

그림 4. 애착회피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긍정반추

의 부분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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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

과 애착불안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긍정반추

가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애착불안은 우

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긍정

정서의 반추를 통하여 우울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애착불안과 긍정반추는 부적인 관련성이

있었고 긍정반추는 우울과 부적인 관련성이

있었다. 즉, 애착불안 수준이 높은 개인은 긍

정정서 반추를 적게 할 수 있으며, 긍정정서

반추를 할 경우 우울이 감소한다고 볼 수 있

다. 다른 한편, 애착불안과 우울 간의 관계에

서 긍정억제의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애

착불안이 긍정정서의 억제를 통하여 우울에

영향을 미칠 때, 애착불안과 긍정억제는 정적

인 관련성이 있었고 긍정억제는 우울과 정적

인 관련성이 있었다. 예상과는 달리 애착불안

수준이 높은 개인은 긍정정서 억제를 많이 할

수 있으며, 긍정정서 억제를 할 경우 우울이

증가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Wei 등(2005)의 연구를 기초로 추정해 보자면,

애착불안이 높은 개인일 경우 안정감을 얻기

위해 타인으로부터 심리적 고통감을 반복적으

로 표현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는 부정정

서를 반추하게 만들면서 긍정정서의 반추를

적게 사용하게 하고 긍정정서의 억제를 자주

사용하게 만드는 것으로 예상된다. 즉, 애착불

안이 높은 개인은 타인의 관심과 승인을 얻기

위해 긍정정서나 낙관적인 표현 보다는 심리

적 고통감을 반복적으로 표현함에 따라 결국

부적응적인 대인관계를 야기하여 우울감을 증

가시키는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애착회피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긍

정반추가 부분매개 하였다. 애착회피는 우울

에 직접적인 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긍정반추를 통하여 우울에 부적인 영향을 미

쳤다. 이는 애착회피 수준이 높은 개인이 긍

정정서 반추를 적게 사용 할 수 있으며, 긍정

정서 반추를 할 경우 우울이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 다른 한편, 애착회피와 우울 간의 관

계에서 긍정억제의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애착회피는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긍정정서 억제를 통하여 우울에 정적

인 영향을 미쳤다. 즉, 애착회피 수준이 높은

개인은 긍정정서 억제를 자주 할 수 있으며,

긍정정서 억제를 할 경우 우울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애착회피가 높은

개인은 정서적인 반응들을 대부분 억제 하는

특성이 있어, 기쁨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도 최

소화 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며(Shaver &

Mikulincer, 2002; Wei et al., 2005), 이 때문에

긍정적인 정서를 반추하기보다 억제하는 것

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성별에 관계없이

애착불안이 높은 개인과 애착회피가 높은 개

인 모두 긍정적인 정서를 억제하는 정서반응

양식을 사용 할 때 우울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긍정정서를 반추하는 정서반응

양식을 사용할 때는 우울이 감소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애착유형이나 성별에 관계없

이 긍정정서를 반추하는 치료적 개입이 우울

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애착불안의 대학생의 경우 부정정서를 반추

하는 정서반응 양식을 자주 사용하고 긍정정

서를 억제하는 것이 타인들의 관심이나 승인

을 얻을 수 있어 일시적으로 안정감을 얻을

수 있지만 추후에는 우울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임을 인지 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대신 평소에도 긍정정서 반추를 자주

활용하여 대인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치료

적인 개입을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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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편 애착회피의 대학생의 경우 부정정서

반응을 억제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우울을 감

소시키는 것 같지만 결국 긍정정서조차 억제

하고 반추할 수 있는 능력을 결여시켜 보다

우울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임을 안내할 수

있을 것이다. 대신에 정서적 반응들을 그대로

인지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하며, 자신의 강

점과 관련된 긍정정서를 반추할 수 있는 치료

적 개입을 하는 것이 우울감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 및 일반 성인들의 우

울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개인 및 집단 치료를

개발하는데 유용한 함의를 제공할 것으로 보

인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긍정정서를 원하

는 반면 부정정서는 피하고자 한다(Larsen,

2000). 또한 긍정정서는 사고와 행동의 범위를

확장시켜 부정정서 상태에서 빠르게 회복하도

록 도울 뿐만 아니라 창의력 및 인간관계의

질도 향상시킨다(Fredrickson, 1998, 2000, 2001,

2004; Fredrickson & Levenson, 1998; Isen, 2001).

따라서 부정정서를 다루는 치료적 개입 보다

는 긍정정서를 다루는 치료적 개입이 일반 사

람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적게 주어 보다 치료

적 동기를 높이고, 치료 이후에는 부정적인

정서의 감소뿐만 아니라 안녕감도 상승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이를 보완

하기 위한 후속연구에 대한 제시는 다음과 같

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인 대학생은 비교적

동질적인 집단이므로 가외의 인구 사회학적

변인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지만 일반 인

구를 대표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추후 다양한 연령 및

사회적 계층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일반 대학생을 대

상으로 했기 때문에 우울하지 않거나 우울하

더라도 정도가 경미한 수준일 경우가 많다.

이에 일반인 집단뿐만 아니라 우울을 경험하

고 있는 임상집단에서도 긍정정서 반응 양식

이 우울 감소에 효과성이 있는지 파악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횡단적 설계로 이루어 졌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인과적으로 해석하는데 한

계가 있다. 따라서 정서반응 양식이 우울을

유발하는 것인지 우울이 정서반응의 문제를

가져오는 것인지, 양방향의 상호작용이 존재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

다. 따라서 추후에는 종단적 설계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특질

적 정서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즉, 대상자들이

지니고 있던 긍정 및 부정의 정서성이 정서조

절 전략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연구 대상

자의 정서성을 통제 한다면 애착과 우울의 관

계에서 긍정정서 반응 양식의 고유한 기여에

대한 보다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긍정정서 반응 양식

을 파악하여 애착과 우울 간의 관계를 보다

넓은 관점에서 탐색 해 볼 수 있었던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아울러 대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성인

초기의 대학생들의 적응을 도울 수 있는 발판

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며, 경미한 우울감을

호소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우울증 예방

및 치료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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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achment Patterns and Depression:

The Mediating Effects of Rumination and

Suppression toward Positive Emotion

Jin-Kyoung Won In-Hyae Yi

Department of psychology,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ildren have different patterns of attachment depending primarily on how they experience their early

caregiving environment. Early patterns of attachment, in turn, shape the individual ’s expectations in later

relationships.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relations of attachment patterns and depression severity, and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rumination and suppression, which ar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toward positive emotion. 296 undergraduates completed the 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 Scale(ECRS),

the Korean-Responses to Positive Affect(K-RPA), and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Correlation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rumination and of

positive emotion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depression, and suppression of positive emotion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depression. The result of partial mediating effects of both rumination and

suppression of positive emotion, were support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and depression,

while controlling for sex. These finding suggest that positive rumination may reduce depression, and

pos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don ’t affect on depression in a different way according to their

attachment patterns and sex. Finally, limitations and sugges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words : attachment pattern, depression, rumination, suppression, positive emotion


